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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

코로나19 펜데믹은 우리의 소통과만남에장애가되었지만

대한민국 스포츠 변화를위한체육시민연대의 노력은멈출 수 없습니다. 

반성과 성찰, 미래를 위한준비를 위해아래와같이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시민연대 2022년 정기총회

일시 : 2월28일(월) 저녁 8시-9시

장소 : 비대면 ZOOM
(https://cau.zoom.us/j/85731350610)

- 사업 및 회계 보고

- 감사보고

- 2022년 사업 계획

- 임원 선출 및 집행위 인준 등

2022년 2월

체육시민연대



심석희 선수의 문자 내용을 유출해 경찰 수사를 받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조 전 코치와 조 전 코치 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

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심 씨의 문자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 전 코치 가족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USB 등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접수된 건 없지만 명예훼손 혐의로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며 "심

선수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유출·보도된 경위를 파악하던 중 조 전 코치 누나의 자택 IP를 특정했다"고 설명했습

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유출 경위 등은 수사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모 매체가 공

개한 심 씨의 문자엔 평창올림픽 1000M 결승전 고의 충돌 의혹, 동료 험담 등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바 있습니

다. 

하지만 문자 내용의 유출자가 심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코치로 알려지며 의도적 보복이자

'2차 가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체육시민연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흠집 내고 여론을 선동해 자신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희석하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스포츠인권연구소도 "조 전 코치가 재판 중인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광범위한 사적 정보를 적나라하게

언론 매체에 제공함으로써 가해 사실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했다"며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 문자 내용을 토대로 심 씨에 대해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 가처분 신청도 기

각돼 심 씨의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조 전 코치는 심 씨를 3년여에 걸쳐 성폭행하는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44496&plink=ORI&cooper=NAVER자료 출처:

[단독] ‘심석희 메시지’ 공개한 조재범…
‘명예훼손’ 송치

2022.02.17
SBS NEWS
신정은기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44496&plink=ORI&cooper=NAVER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17일간 열전을 뒤로 하고 20일 폐회식을 통해 막을 내린다.
4일 개회식 이전에 2일부터 일부 종목 경기가 열렸던 것까지 더하면 19일간의 '지구촌 스포츠 큰잔치'였다.
이번 대회에는 91개 나라, 2천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7개 종목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아이티 등 더운 나라에서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했고, 출전 선수의 여자 선수 비율은
2천892명 중 1천314명(45.4%)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대회 개막 전과 초반에는 경기 외적인 논란이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2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까지 창궐하는 악조건이었고,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또 개회식에서는 한복을 입은 여성이 출연해 국내에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반감이 일었다. 대회 초반
쇼트트랙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중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오심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체육회는 쇼트트랙 남자 1,000ｍ 준결승에서 황대헌(강원도청), 이준서(한국체대)가 피해를 본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힐 정도였다.

'베이징 올림픽'을 빗대 '눈뜨고 코베이징 올림픽'이라는 평가가 국내에서 많은 호응을 얻은 것이 바로 이때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단은 초반 오심 등 악재에도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14위)로 대회 전 목표인
'금메달 1∼2개로 종합 15위 내 진입'을 달성했다.
황대헌과 최민정(성남시청)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하나씩 따내는 등 빙상 종목에서 선전하며 한국의 메달
레이스를 이끌었다.

'코베이징 올림픽'이라는 악평도 나왔지만 대회 기간에는 '코끝을 찡하게' 하는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았다.
최민정은 쇼트트랙 여자 1,000ｍ에서 은메달을 딴 뒤 서럽게 울어 2018년 같은 종목에서 심석희와 충돌해
넘어진 이후 '고의 충돌' 논란에 대한 마음고생을 짐작하게 했다.
또 김보름(강원도청)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에서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역시 2018년 평창 대회 팀
추월에서 불거졌던 '왕따 주행' 논란의 부담을 이겨낸 역주로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폐회식은 20일 밤 9시(한국시간) 이번 대회 개회식이 열린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약 100분간 진행될 예정인 폐회식은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폐회식과 이번 대회 개회식 총연출을 맡은
중국의 유명 영화감독 장이머우가 또 지휘봉을 잡았다.
장이머우 감독은 이날 폐회식을 "마지막에 성화를 끌 때 2008년 하계올림픽의 한순간이 물리적으로 재현돼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초월'의 느낌을 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개회식에서 무대 전체를 HD LED 스크린으로 꾸며 다양한 장면을 연출했던 장이머우 감독은 폐회식 때도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묘하고 낭만적인 느낌'을 주겠다고 밝혔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지는 전 세계 젊은이들은 4년 뒤인 2026년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이탈리아는 1956년 코르티나담페초, 2006년 토리노에 이어 세 번째로 겨울올림픽을 개최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0019800007?input=1195m자료 출처:

[올림픽] 17일간 열전 끝낸 베이징올림픽 폐막…
“4년 뒤 다시 만나요”

2022.02.20
연합뉴스
김동찬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0019800007?input=1195m


대한체육회가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실격 판정에 대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 계획을 철회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0일 중국 베이징 메인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당시에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23·강원도청)과 이준서(22·한국체대)가 각각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반칙 판정을 받아 실격했다. 한국 선수가 실격한 자리는 중국 선수가 대신 채웠고,

중국 런쯔웨이가 결승에서도 판정 덕분에 금메달을 목에 걸며 편파 판정 의혹이 나왔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대한체육회는 경기 다음 날인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판정에 항의하고, 이 문제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흥 회장은 제소 중단 이유에 대해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과 5번 정도

만났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국내 여론 등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그 사건 이후 국제빙상경기연맹도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국내에서 국제대회 개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익에 대한 부분도 고려했다”라며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본 경기가 결승이 아닌 준결승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이기더라도 우리가 얻는 이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가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고, 그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수단,

변호사와 상의해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한국 선수단은 지난 긴급 기자회견 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계획을 밝히면서도, 승소 가능성은 작게

평가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판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심판진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temp/1031767.html자료 출처:

대한체육회, 쇼트트랙 판정
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계획 철회

2022.02.20
한겨레

이준희기자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temp/1031767.html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2주년을 맞았지만 조사 공간, 인력, 조사권 부족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대해 '예산 증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 강화를 통한 선수 보호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윤리교육 대상 40만명에 담당자 1명

15일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해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스포츠윤리센터를 이용한 비율은 10명 중 1명꼴인 13.0%에
그쳤다.

문체부는 조재범 코치 사건 등 체육계 비리 등이 잇따르자 지난 2020년 8월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그간 여러
기관에 분산돼 왔던 신고 채널을 일원화 한 '스포츠윤리센터'를 개설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부패행위 신고율은 대한체육회(25.9%), 소속 기관(16.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내 조사 공간, 필수 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해 빚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포츠윤리센터 내 조합원들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상담공간, 예산 등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눈물과 분노로 만들어진 스포츠윤리센터에 원래의
설립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 전"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윤리센터 내 조사관 19명이 사용하는 조사실은 1곳에
그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협소해 조사관들이 직접 사비를 들여 피해자와
따로 면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체육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윤리교육 수강 대상자는 40만명에 이르는 반면 센터 내 담당 실무자는 1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 조사를 위해 배정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조사관들이 전자 서명 도구 등 필요 물품을 구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체육계 피해자들은 신고하면 신분이 드러나 선수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그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윤리센터가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인력, 예산, 공간 등 모든 것이 부족해 답답하다"고 했다.

■조사권 강화 및 체육계 인식 개선

이에 대해 문체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예산이
8억7300만원 증액 편성됐다"며 "윤리센터 내 인력·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예산 증액과 더불어 스포츠 윤리센터에 부여된 조사권 강화를 통해 체육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대표는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이 갖고 있는 조사권에는 강제성이 없다"며
"가해자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맞는 조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등을 도입해 센터가 갖는 조사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며 "예산 확충을 통해 전문성 있는
조사관 확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도 "조사에 강제성이 없어 현재는 가해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응할 때까지 설득하거나, 
제 3자를 만나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그 사이 피해자를 색출해 훈련에서 배척하거나
역고소를 하는 등 2차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조사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선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용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윤리센터
설립만으로 스포츠 비리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 제대로 정착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전히 체육계에선 '메달을 따지 못하면 망했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러한
자체적 문화가 변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2151813360738자료 출처:

체육인에 외면받는 스포츠윤리센터,
인력도 조사권도 부족

2022.02.15
파이낸셜뉴스
박지현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202151813360738


서울시민의 스포츠 활동 진흥과 체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촉장 수여와

올해 서울시가 수립한 체육분야 주요 업무계획 등 안건 논의 등이 이뤄졌다.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서울시 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등 체육분야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체육단체·학계·전문가 등 총 13인(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이 참여하며,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앞으로 서울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국제체육교류, 체육복지 및 인권 등 서울시

체육진흥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나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연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주요 체육분야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갖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 체육단체와 학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서울시 체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785411&code=61122011&cp=nv자료 출처: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 출범…
‘스포츠 복지도시’ 만든다

2022.02.18
국민일보
김이현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785411&code=61122011&cp=nv


스포츠산업 예비 취업·창업자 대상 '잡페어' 17∼19일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6088100007?input=1195m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전북 건립 ‘확정적’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20_0001765607&cID=10808&pID=10800

김천시, 제2스포츠타운 내년 3월 착공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680

유승민 IOC 선수위원 “스포츠 외교력 키우려면 새 선수위원 미리 준비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9710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미 북한에 2024년 동계유스올림픽 분산 개최 제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20_0001765692&cID=10511&pID=10500

"내 상납금만 2000만원"…감독 비리 폭로 묵살한 부산체육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8710

‘훈련비 걷어 유흥’ 부산시체육회 배구팀 전 감독 검찰 송치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21521272238128

천안시체육회 직원 '직장 내 집단 괴롭힘' 피해 산재 인정받아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4022400063?input=1195m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 서울 SPOEX 개최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2021510585678476

주간 스포츠 소식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6088100007?input=1195m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20_0001765607&cID=10808&pID=10800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68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9710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20_0001765692&cID=10511&pID=1050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8710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21521272238128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4022400063?input=1195m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2021510585678476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

‘귀하를체육시민연대회원으로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우리사회변화를위해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투명한스포츠문화를함께만들어갑니다.

*후원: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후원에의해운영됩니다. 

(연말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정기후원은아래링크를통해홈페이지에서할수있습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

